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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함께한 일주일

송가온

“엄마, 나는 바다로 가고 싶어요. 경주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름 방학을 맞아 경주에 계신 할머니 댁에서 일주일을 보내기로 

했다. 나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실컷 놀고 싶었는데 엄마는 이번 

방학에는 경주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보자고 하셨다. 아무리 

투덜거려도 소용이 없었다.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다는 건 알고 있었

지만 일주일이나 머물기에는 볼거리와 놀거리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나는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금방 알 수 있었다.

경주는 문화유산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서 커다란 박물관이라고

도 할 수 있다.

어디를 가든 역사가 한가득 배어 있었다.

경주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눈에 띈 것은 기와집과 커다란 왕릉이

었다. 박물관도 기와집, 화장실도 기와집 그리고 동네의 작은 카페

도 기와집으로 되어 있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 서라벌로 돌

아간 것 같았다.

 •　초등학생 글솜씨 분야 기행문 또는 일기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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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나는 가장 먼저 어디를 갈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우리나

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뽑힌 불국사와 석굴암을 

빼놓을 수는 없었다. 나는 인터넷으로 불국사를 찾아서 종이에 나만

의 지도를 만들었다. 석굴암과 다보탑의 위치도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대웅전, 자하문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도 그려 보았다. 나는 불국

사에 도착하자마자 주머니에서 지도를 꺼내 손에 들고 다녔다. 내가 

그린 지도와 비교해 보며 구경하는 것도 무척 재미가 있었다.

불국사는 토함산에 있는 아주 큰 절이다. 불국사 입구 양쪽으로는 

초록 숲이 우거져 있어서 무더운 여름인데도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천왕문에 들어서자 눈이 부리부리한 사천왕들이 무서운 인상을 

쓰며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천왕들이 ‘마음이 나쁜 사람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듯이 불국사를 지키는 것처럼 보였다. 덜덜 

떨면서 천왕문을 지나니 넓은 불국사 마당이 나왔다. 인터넷에서 많

이 본 낯익은 풍경이었다. 내가 종이에 그리며 생각했던 모습보다 

실제로 보니 훨씬 더 아름다웠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도 보거라.”

엄마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며 다보탑과 석가탑에 얽힌 아사

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를 해 주셨다. 훌륭한 탑을 만들기 위해 애쓴 

아사달과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다 죽은 아사녀의 이야기가 무척 안

타까웠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다보탑과 석가탑을 보니 아사달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불국사를 다 둘러보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석굴암에 가기로 했다.

석굴암은 불국사에서 차를 타고 꼬불꼬불 올라가야 한다.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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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를 세워 두고 숲길을 10분 정도 걸어가면 석굴암 입구가 보인

다. 부드러운 흙길을 걸으니 흙냄새가 솔솔 풍기는 것 같았다.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이 땀방울을 식혀 주었다. 사실 나는 큰 기대를 하

고 석굴암으로 갔는데 불상이 유리벽 안에 있어서 왠지 그림의 떡처

럼 멀게만 느껴졌다.

유리벽 안에서 부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유리벽 안에 

계셔서 답답하지는 않을까? 그래도 편안한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

는 부처님은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전을 기원하고 계

실지도 모르겠다.

할머니 댁은 첨성대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할머니는 

첨성대를 보며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신다. 나도 할머니를 따라 첨성

대 산책을 하였다. 갖가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펼쳐서 

더욱 흥미진진했다. 여왕 옷을 입은 사람은 가마를 타고 있었고, 병

사 옷을 입은 사람은 기다란 창을 들고 여왕을 지키려는 듯 뒤따라가

고 있었다. 마치 신라 시대 여왕님의 행차 같아서 나도 한참을 따라

다녔다.

첨성대 앞은 공원처럼 초록 잔디가 넓게 펼쳐져서 눈이 시원하게 

느껴졌다. 주위에는 커다란 왕릉도 많았다. 마치 작은 산들이 동글동

글 모여 있는 것 같았다. 첨성대는 돌을 잘라서 쌓아 올렸다고 한다. 

아랫부분은 사각형인데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물병처럼 둥글었다. 

위에는 사각형의 창문이 하나 뚫려 있어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드나

들었다고 한다. 첨성대는 별을 관측하는 천문대로 동양에서 가장 오

래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첨성대가 정말 천문대로 쓰였는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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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천문대가 아니라면 무엇을 하기 위해 지어

졌는지 궁금했다. 첨성대의 비밀이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다.

첨성대에서 왼쪽으로 가면 안압지, 오른쪽으로 가면 계림이 나온

다. 나는 경주에서 안압지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 안압지를 산책한 

왕과 왕비의 흉내를 내며 나도 느긋하게 엄마와 산책을 했다.

경주에 있으면서 박물관에 두 번이나 갔다. 크지는 않지만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본 왕관

은 반짝반짝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박물관에 있는 많은 문화재를 기

억하며 엄마와 나는 경주에서의 일주일을 마무리했다. 지금도 경주

에서 보낸 일주일을 생각하면 박물관에서 본 웃는 기와처럼 슬그머

니 미소가 지어진다.




